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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참사가 계절을 네

번 바꾸어 다시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까지 참여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날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가다 벌어진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대해 아직껏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고, 온전한

재발방지책도 없이 속절없이 1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이제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자는 주장은 1주기를 맞는 우리 심정을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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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담한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소통부족을 반성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희생자들께

참회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민변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고,

최근에는 향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진상규명과제 173개를 정리하여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1주기를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길에 민변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10.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2


